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중국 국유기업 “화학에서 에너지로”
국유기업 지산 에너지․통신 산업 집중 … 화학산업 비중은 30% 그쳐

중국 국유기업 및 국가가 대주주인 국가지주기업의 자산이 에너지․통신 등 고수익 산업에 집중돼 있는  

것으로 나타났다.

제일재경일보는 9월6일 국가통계국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의 2005년 말  자산규

모는 19조8046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5% 증가했다고 보도했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오락업, 컴퓨터서비스업, 건축장식업 등 시장화 정도가 높은 산업에 진출한 국유 및 국가

지주기업은 한 곳도 없다.

또 목재가공, 섬유의복, 건설 등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점유율도 10%에 미치지 못하며 방직업, 농산물가공

업, 플래스틱제조업, 화학섬유제조업 등의 비중도 30% 수준이다.

반면, 에너지, 통신, 교통운수, 전력 등 이른바 고수익 10대 산업에서의 국유 및 국가지주기업 비율은 기업 

수로는 62.7%, 총자산 규모로는 94.1%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.

특히, 석유․천연가스개발, 전신, 정보서비스, 광산은 거의 100%를 점하고 있고 전력, 난방, 운수, 교통운수

설비제조 등은 90% 이상이 국유 및 국가지주기업이다.

10대 산업에 속하는 국유 및 국가지주기업들은 평균 자산규모가 239억7000만위안으로 전체 동종기업의 평

균자산보다 100억위안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. (베이징=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) <저작권자

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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